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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로 보는 가나안의 머리 하솔 < 신학 < 기사본문
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

하솔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
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입니다. 특히 하솔은 고대 가나안 원주민에게 매
우 중요한 성읍으로서 종교적·정치적·군사적 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추
정되고 있습니다.

하솔은 므깃도에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연결되고 중동 지역의 초승달 지역을 통하여 바
벨론까지도 연결되는 도로 상에 있으며, 두로에서 벳산으로 연결되어 요단 동편으로 연결
되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솔은 아랍어로는 텔
알 퀘다흐라고 불리며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6km 지점, 홀레호수 남서쪽 약 8km 지점, 상
부 요단강 서쪽 약 5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수11:10~11)서에 의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에 북쪽에서 가
장 강력한 성읍이었기에 가나안의 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 영도되는 이
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이제 남은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자 할
때,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진격 소식을 듣고 이웃의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요단강 지역의 세력으로부터 지중해에 맞닿은 지역의 세력까지 모을 수 있
는 모든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아 보고자 메론 호숫가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진을 데리고 나왔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말과 전차
도 매우 많았다(수11:4)"의 말씀처럼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은 해변의 수다한 모래같
이 엄청난 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론 호숫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
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론 호숫가의 전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판 승부처가 되기에 충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만
약 이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이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기가 꺾여 더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을 수행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가나안 북쪽 지
역 즉 갈릴리 북쪽까지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
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눈앞에서 시체들로 주리니 그들의 말들 뒷발 힘줄을 너는 끊어
야 하고 그들의 전차들을 불에 살라야 한다(수11:6)"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숫자상으로 절대 불
리한 전투였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맞아 싸우게 하여 마침내 승리를 엮어내게 했던 것입
니다(수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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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가 지휘하던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하솔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은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는데 진멸이란 말은 '바치다, 구별하다'란 뜻으
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분리된 것,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로
바쳐진 것이란 의미가 있으므로 그 대상인 하솔은 철저한 죽임을 면치 못했고 하솔은 불로
태워졌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셔서 하솔성에 답사하시면 성곽이 불태워져 변하여
버린 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솔 동맹군을 격파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정
하신 때에 이뤄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솔 성터입니다. 그 후 하
솔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으며(수 19:36), 다시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에게 넘어갔
다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되찾아졌습니다(삿 4:1~24).

왕국 시대 솔로몬은 이곳에 성을 쌓고 병거대를 배치하였고(왕상 9:15) 이곳에서 솔로몬의
마병대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출동하여 근처에 있는 가나안을 제압하고 북방 적들의 침
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이 병거성은 파괴되고 이곳 주민
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왕하 15:29).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거주하
기도 하였습니다. 하솔은 고대 시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에 있었으며 군대 이동 경로이기도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와 강력한 이집트 군대의
충돌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솔은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딘에 의하여 구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도시 역사가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해발 225~230m에 있는 하솔은 야빈이 통치할 때 주민이 2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크기는 80헥타르나 된다고 합니다. 하솔의 유적지에서 최근 발굴을 통하여 청동기시
대의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의 최근 발굴에 의하여 이 성은 솔로몬의 병
거성을 거쳐 아합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주전 732년 아수르의 점령을 받고 주전 7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상부 도시가 건설되는
데, 주전 147년 하스모니아 왕조 때 도시가 재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하면
서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므깃도, 하솔을 가능한 한 꼭 방문하는 것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순례를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 귀
중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또는 아주 큰 여행사라는 이유로 성지를 알지 못하는
곳을 통하여 성지순례를 가시는 것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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